
나의 RC생활은...
-꿈꾸던 대학교 생활, RC 교육으로 꽃 피우다

 우리 22학번은 참 특별한 학번이다. 비대면수업과 대면 수업을 모두 경험해보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비대면 수업에 지쳐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대면 행사를 갈망했다. 나는 송도에서 
나의 1학년을 보냈으며 “rc 교육을 빼면 시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 rc 활동으로 나의 
한 학기를 채워서 갔고 추억들도 차곡차곡 쌓아갔다. 어쩌면 그만큼 자유를 갈망하고 소통을 
갈망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참여했는지 모른다. 꿈꾸던 대학교 생활, 나의 rc 생활을 이야기
하려 한다.
 첫 번째는 새 학기가 되면 무조건 꼭 참여해야 하는 하우스 OT이다. OT를 해야 비로소 개
강을 실감하는데 이번 학기 하우스를 이끌어 갈 새로운 RA와 RC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언더우드 하우스 오리엔테이션 행사에는 지난 학기 진행했던 프로
그램을 되돌아보며 RC 교육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으며 여러 활동 소개와 그에 상응한 퀴즈경
품활동을 통해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번 학기 오티행사때는 특별히 언둥이들만을 위한 RC
달력을 직접 프린팅해 나눠주었는데 프로그램의 신청기간과  진행시간을 알 수 있어 편리했으
며 나는 내 개인 책상에 부착해 스케쥴러로 사용했다. 새로운 RA선배님을 만나고 RC친구들

을 사귈수 있는 하우스오티는 RC생활의 포문을 열어주었다.

 

  

 그다음은 “룸메는 내 언둥” 프로그램인데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두명의 룸메이트와 방규약서
를 작성하면서 서로의 생활 패턴과 꼭 지켜주었으면 하는 사항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 내 룸
메들은 각각 세 살터울이였는데 왕언니인 나를 필두로 하여 97년생, 00년생, 03년생이라 나이
차가 크지만 두 동생이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려는 모습이 어른스러웠다. 다행히 우리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기본적인 청소룰이나 마지막으로 침대에 눕는 사람이 불끄기 등 “국룰”
들을 적고 방문앞에 인증샷과 함께 부착하였다. 이 활동을 계기로 룸메들을 알아가고 친해졌

던 것 같다.

 우리 언더우드 하우스에서는 외국인 친구들을 위한 히우스공지통역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언더우드 통역사”이다.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학기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주요하게 하우스 
프로그램의 신청공지를 통역하는데 나는 중국어 통역을 맡았다. 사실 한국으로 유학을 오면서 
한국어만 하게되니 모국어글쓰기 실력이 내려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긴다. 또한 중국유학
생친구들이 공지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신청기간을 놓쳐서 RC자기주도학습활동시간
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서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들을 도울 수 있고 나의 중국어글
쓰기연습도 할 수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나와 함께한 김우림학우님과 임건혁 학
우님 세명의 완벽한 페어플레이로 하우스프로그램의 모든 공지를 커버할 수 있었고 프로그램

이 끝난 후 제일 보람을 느꼈던 활동중 하나가 되었다.

 언더우드 통역사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대면 활동을 찾아보던 중에 “언둥이 미슐
랭 가이드”를 같이 하자던 친구의 요구에 신청을 했는데 생각보다 높은 참여율로 인해 신청기
간이 조기마감되는 사태가 일어났고 같이 하자던 친구가 신청에서 떨어졌고 생각도 없었던 내
가 되려 “오픈런”에 성공하여 활동에 참여 하게 되었다. 첫 오티날에 처음보는 친구와 밥약을 
해야하는 마음에 전전긍긍하였지만 팀을 안배받고 다행히 우리 팀에 친구들은 마라탕을 좋아
하는 중식러버들이었다. 미슐랭가이드는 송도주변에 맛집을 탐방하여 생생한 후기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였는데 우리는 “카이웨이”을 선택하고 약속을 잡았다. 음식점은 꽤 매력적이였고 

맛또한 훌륭했다. 우리는 메뉴와 이동거리, 음식 맛등을 평가하여 활동일
지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담당 RA님께서 카드뉴스를 만들어 투표를 진행, 
아쉽게 우수팀이 되지 못했지만 새로운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은 기
억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이후 연고전을 참여하여 경기를 관전하고 대학교 응원문화를 체험하며 진정한 연세인으로 거
듭났다. 연고전은 나에게 특별한 추억이 있는데 난생처음으로 야구장에 가보았고 야구경기를 
관람하였고 친구와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하며 현장을 즐겼었다. 중간고사을 하며 받은 스트레
스와 피로들을 한방에 날려주는 시원시원한 경기 전개에 가슴이 뻥 뚫렸고 학과 추첨으로 관
전하게된 농구시합도 손에 땀을 쥐는 경기였다. 연세인으로서 소속감을 느겼고 연고전을 지지



해주 는 동문회를 보면서 학교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학기 마지막쯤에는 하우스데이를 하는데 이번에는 유미의 세포를 테마로 하였다. 세포들마다 
다양한 부스를 개설하여 부스에서 진행하는 미션들을 도장깨기식으로 클리어하면 스티커를 받
고 이후 경품추첨을 할 수 있다. 나는 언둥이들과 폴라로이드사진을 찍고 또한 단체줄넘기,다
트, 그림그리기, 촉감으로 물건 맞추기등등여러 활동들을 클리어했고 이어지는 노래경연을 감

상하며 즐겁게 하우스데이를 마무리하였다. 지난 한학기동안 하우
스오티에서 이야기했던 프로그램 총화를 담은 동영상을 보니 감개
가 무량했고 여러 활동을 참여하며 쌓았던 추억들이 새로새록 기
억났다. RC프로그램을 통해 옆방친구도 만들고 일명 “짱친”들도 
생겼다. 만약 프로그램들을 참여안했더라면 이런 소중한 추억들도 
물거품이 되었을 것이다.

 이외에도 연세DX아카데미에서 주최하는 AI & 메타버스 트렌드 세미나를 참여하여 특강을 
들었으며 도서관 행사인 RC추천도서 독서인증제에서 유현준교수님의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
가”를 읽고 온라인백일장과 한줄서평이벤트에 응모하여 최우수상을 거머쥐기도 하였다. 책을 
읽기 좋아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나로써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특강과 행사들을 참여하며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창의력을 키웠던것같다. 하지만 11월에 진행했던 진로의달 강연을 못들
은게 못내 아쉬웠지만 한 학기동안 참여했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나에게는 즐겁고 의미있는 시
간들이였으며 선택과 참여에 후회하지는 않는다.



 
한학기를 마무리하며 내가 상상했던 캠퍼스 생활을 실천할 수 있어서 참 뿌듯하고 많이 성장
하게 되는 것 같다. 학술, 교양, 체육, 문화등등 다양한 파트에서 우리는 지식을 습득하고 경
험을 얻는다. 송도는 자율적이고 체계적이며 융합적 사고를 하게 우리를 알려준다. RC교육이 
바로 그런게 아닐까? 딱딱한 교실에서 배우는것보다 우리가 직접 체험하며 얻는 지식, 섬김과 
기여를 실천하며 시민 참여의식을 높이는 일, 소통과 협업을 중시하며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
는 과제들, 무엇보다도 내가 직접 도전하며 지식을 탐구하는 것, 대학교의 참교육이 가지는 
의미가 아닐까? RC프로그램을 통해 RC교육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지금은 또 한명의 RA가 
되길 꿈꾸고 있다. 꿈꾸던 대학교 생활, RC교육으로 피운 꽃처럼 나도 다른 이에게 꿈과 희망
이라는 꽃을 심어주고 싶다.
 끝으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준 RC교육원과 언더우드 하우스 RM교수님과 RA선배님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린다.


